
헤센 독서 모임 [ ] 회차 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 

7년의밤 (2011년 출간) 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 

시각장애인 헬스케어 관리사 추천 작가 2인중 첫번째 
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 
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  
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
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 

미친필력과 서사로 소문난 정유정작가의 악의 3부작 그 첫번째 소설입니다. 소

문대로 강렬한 서사와 섬세한 심리묘사로 베스트셀러와 동시에 2018년에는 영

화로 제작되었지만 그 영화는 폭망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. 왜 ?  

 

(시간) 2004년 vs 2011년 

(공간) 등대마을 vs 세령마을 

(인물) 현수 vs 영제 

 

 



우발적인 사고로 소녀를 죽이고 시체를 호수에 유기한 남자와 그로인해 살인자

의 아들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야했던 아들의 이야기를 쫄깃한 문체로 

심리묘사가 환장 ? 

 

<작가의말> 

운명은 때로 우리에게 감미로운 산들바람을 보내고 때론 따뜻한 태양빛을 선사

하며, 때로는 삶의 계곡에 불행이라는 질풍을 불어넣고 일상을 뒤흔든다. 우리

는 최선_적어도 그렇다고 판단한 선택으로 질풍을 피하거나 맞서려한다. “그러

나” 눈앞에 보이는 최선을 두고 최악의 패를 잡는 이해못할 상황도 빈번하게 

벌이진다. 사실과 진실 사이에 바로 이 “그러나”가 있다고 생각한다. 이야기되

지않은 혹은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세계, 불편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한사

코 들여다봐야하는 세계이기도 하다. 왜 그래야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모두 

“그러나”를 피해 갈 수 없는 존재기때문이다. 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

소문난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즐거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또 하나의 행

복이다. 아 다른장르도 읽어야 하는데…또 3부작이다. 근데 벌써 기대가 되는건 

무엇 ? 

 


